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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 2023. 9. 28.(목) 담당 도건 (010-9686-6068)

나선 진교훈 “일 잘하고 깨끗한 후보 밀어달라”
출정식 “진교훈 당선 위해 민주당 모두가 하나로 뭉쳤다”

‘안전·안심·민생구청장’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28일 오전 9시 화
곡역 사거리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“33년 동안 경찰행정을 해온 일 잘하고 
깨끗한 후보 진교훈을 밀어주시면 승리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”고 호소했다.

진 후보는 “많은 강서구민들은 이번 선거가 정쟁으로만 치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
다”며 이같이 말하고, 강서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.

지지에 나선 홍익표 원내대표는 “선거는 간절하고 진정성 있게 일하는 사람이 이
기는데, 그 사람이 바로 진교훈”이라고 소개하고, “오랫동안 강서구에 살며 강서
구 현안을 잘 아는 진 후보와 민주당이 강서구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”고 밝혔다.

홍 원내대표와 고민정·박찬대·서영교·장경태 최고위원, 조정식 사무총장, 김병기 
수석사무부총장,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, 지원본부장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, 한
병도 전략기획위원장, 김영진·민병덕·이용선·임오경·서영석·유기홍·양경숙 의원, 후
원회장 노현송 전 강서구청장,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, 한정
애·진성준·강선우 의원이 총출동했으며, 정춘생 수석부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다.

“일 잘하고 깨끗한 후보 진교훈을 도와주십시오”

진 후보는 “자신이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벌어진 선거인데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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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초고속 특권사면 이후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나흘 만에 출마를 선언했고 공천 
받았다”며 “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”며 김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.

진 후보는 “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
들어주셔야 한다”며 “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, 퇴장당한 선
수가 다시 뛰겠다며 억지를 부리는 김 후보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”고 일갈했다.

상임선대위원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은 “10월 11일은 보궐선거를 만든 당사자 
김태우를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날”이라고 규정하고, “압도적인 표 차
이로 윤석열 정부에 회초리를 때려 주시라”며 진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.

“민주당 모두가 진교훈 당선을 위해 하나됐다”

고민정 최고위원은 “강서 선거는 단순한 강서구민만의 선거가 아니라 온 대한민국
이 지켜보는 선거”라며 “여러분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”고 강조
했다. 박찬대 최고위원은 “민생도 민주주의도 후퇴하는 지금 국민에게 민주당이 
정치의 희망이 되겠다”며 “투표장에 꼭 나와주셔야 한다”고 지지를 호소했다.

서영교 최고위원은 “진교훈과 함께 민주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 달라”고 강
조했고, 장경태 최고위원은 “이번 선거에 서울시민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
달렸다”며 “김태우 심판을 넘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시라”고 외쳤다.

한정애 의원은 “민주당 모두가 진교훈 당선을 위해 하나가 됐다”고 말했고, 진성
준 의원은 “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역사적 소명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
똘똘 뭉쳐 승리하겠다”고 화답했다. 강선우 의원은 “강서부터 정권교체를 하는 첫
날”이라며 “진교훈 시대를 열어 윤석열 정부에 진짜 교훈을 주시라”고 강조했다.

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조정식 사무총장은 “녹색병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바
로 강서구청장 선거 상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”이라며 “대한민국의 삶을 지키고 강
서구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”라고 말하고, “꼭 승리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당부대
로 진 후보를 반드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라”고 호소했다. /끝.

※ 사진 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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